
저1957호 1989년 3월 4일 창간 2007년 9월 2일 

다음 주일(9일) 1 교훤절립 71렘쥬필 

71족 연합of/ 80 (2 . 3부 에배 시) 및 특 별찬양(찬양예배 시)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회 

가 걸어옹 발자취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게 됩니 

다. (요 1:16) 지난 54년 간의 발자취에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는 의 

인이 아니라 죄인이다1"라는 사실입니다. (롬 3:10.23) 그간 참으로 많은 시행착 

오를 겪었던 우리는 주님의 채찍을 맞으며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상처는 우리 교회를 더욱 십자가 복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 

들었습니다. (골 1:24) 특히 지난 10년의 기간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목 

표에 따라십자가로하나되었던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찌어 

다." (엠 6:24) 이제， 더욱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 

니다. (팀전 3:15) 우리의 힘과 노력이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 수 없습니 

믿음의삶 

IHI 21 ^ 
i로 --, -

(사도행전 1 4:15 ^" 1 7)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을 싫 

어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역 

사기록을 보면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유대 총독이 되기까 

지 엄청난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 다. 그는 어 

떻게 해서든 남보다 더 잘살 

려는 목표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기적인 폭군이 되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성공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 남의 아내였던 유대계의 아름다운 여인 곧 로마의 권세있는 자와 친분이 

있던 드루실라를 납치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한 부패한 관리로서 뇌물을 좋 

아했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관해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기독교에 관해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 

다.(24:22) 그는 바울을 직접 만나 복음을 듣는 절호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비울은 

그에게 의와절제와장차올심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비도덕적인 양 

심을 나무랐습니다. 벨릭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삶의 전환점을찾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을수 있는 기회를포기한 것 

입니다. 그는 바울을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복음 증거를 무시했습 

니다.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그의 양심을 움직이고 있는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 

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벨 

릭스는 2년간 바울을 구류해 두는 동안 자주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 

만， 그것은 돈을 얻으려는 부패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26절) 

벨릭스는 신령한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 듣기를 즐겨했지만 속으로 

는 돈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로 듣기 좋고 참된 진리라고 

다. 그것은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능합니다. (마 16:24) 이것을 소망하며 다음 주일 온 가족이 함께 2. 

3부 예배에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의 가족들이 하나되어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임마누엘 · 실로암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특별찬양 〈천지창조〉는 우리의 심령을 은총으로 더욱 충 ‘ 

만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니 라?' (엠 1:23) 

*다음 주일 영아 · 유아 · 유치 · 고등부는 자처/ 예배 

l 오늘，저rrn차성잔식[!]Il부 ... 5부예배시메있슴니다-

하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2년 동안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바 

울과 토론했지만 복음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 

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구원받을수 있는 기회를무시해 버린 것에 대해 회개하지 

도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 

지 않는다는 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 하지 뭐 1"라는 식의 사고방식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죽음 

을향해 가고 있는자들에게 결코 영원한삶은 없습니다. 

벨릭스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세상적인 성공을쫓는 데는 영리했을지 몰라도 영 

원한 것을 찾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영 

원한 삶을 쫓는 데에 영리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진 

실로 그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울이 영원한 삶을 향 

한 진정한 승리자였던 반면 벨릭스는 패배자였습니다. 바울은 몸이 묶인 중에도 진정 

한자유인이었던 반면 벨릭스는돈과성공과쾌락에 매인 노예였습니다. 벨릭스는당 

시에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그를 완전한 패배자로 명가합 

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 대신 완전한 비극으로 충만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입니까? 아니면 벨릭스입니까?"2천년이 

란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통일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적인 동의 후에 곧 잊어버리거나 다음날 다른 때로 미루시 

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벨릭스입니 

까? 만약 벨릭스의 길을 원하신다면 세상의 보화와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외모와 사회적 지위와 재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바 

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 

회가 있었지만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벨릭스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를 부 

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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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 

RISE UP 
(6)Then Joshua tore his clothes and fell to the earth on his face before the ark of the LORD until the 

evening, both he and the elders of Israel; and they put dust on their heads. … ” “:For the 

Canaanites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will hear of it, and they will surround us and cut off 

our name from the earth. And what will You do for Your great name?" μO)So the LORD said to 

Joshua, “Rise Up! Why is it that you have fallen on your face? 

(Joshua 7:6-10) 

After suffe뼈 small defeat at Ai. Joshua and the elders of Israel 

tore their clothes and fell to the earth on their faces before the 

ark of the Lord. Joshua prayed aloud (vv. 7-9) , "Alas , 0 Lord God , 

why did You ever bring this people over the Jordan , only to deliver us 

into the hand of the Amorites , to destroy us? If only we had been 

willing to dwell beyond the Jordan! "0 Lord , what can 1 say since 

Israel has turned their back before their enemies?" For the 

Canaanites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will hear of it , and they 

will surround us and cut off our name from the earth . And what will 

You do for Your great name?" From a human perspective this prayer 

sounds reasonable , but take good notice. There is no denying and a 

lot of blaming. Joshua is pointing his finger at God in c.r iticism. He 

thinks God is unfair; the same God who made him leader of Israel 

Remember. Joshua was born a slave and received no academic 

education. Moses called upon him to spy out the Promised Land 

(Num . 13: 16) and lead the Israel army in battle .(Ex. 17 :9) He listened 

and obeyed , and God invested him with some of Moses ' authority 

(Num. 27: 18-23) After the death of Moses , God gave him the great 

commission(Oeut . 31 :7 ; Josh . 1 :1-2) , which Joshua performed wel l. 

He took Israel across the Jordan River on dry ground .(Josh . 3: 17) and 

conquered Jericho .(Josh . 6:20) Everything was proceeding nicely until 

some of the men that Joshua sent to conquer Ai returned in defeat. 

(Josh. 7:5) After all the great and miraculous things God showed him , 

now when a little thing goes wrong he begins to blame God for 

everything . God responded to Joshua ’s prayer and His response 

teaches us what not to do when we face unpleasant situations 

We need to stop questioning God's character. Joshua should not 

have asked God why He brought His people over the Jordaπ His 

question was condescending. It inferred that God made a mistake . 

Joshua experienced a little pain and immediately blamed God ‘ As 

soon as something went wrong , he turned to God in judgment. When 

bad things happen , God ’s people need to concede the good things 

God has done. Joshua needed t6 remember that God sent Moses to 

His people and led them all out from under Egyptian slavery. He 

safely crossed them over the Red Sea on dry ground , fed them 

manna , and produced water from rock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for 

over forty years. Joshua himself led God ’s people across the Jordan 

River on dry land and marched them around the city of Jericho until 

the walls tumbled do 

We need to stop focu sing on the enemy. Joshua prayed w ith eyes 

set on defeat not victory. His little pain led him to thin k that God was 

going to deliver His people into the hands of the Amorites to destroy 

them and that if God would have let them I-ive beyond the Jordan 

everything w ould be fine . Whatever situation comes to you , you must 

trust God and praise Him. Think about all your blessings and the 

promises God has made concerning your future . He told Abraham , 

“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 (Gen. 12:3) 

He told Moses , "Therefore , come now, and 1 w ill send you to 

Pharaoh , so that you may bring My people , the sons of Israel , out of 

Egypt." (Ex. 3: 10) He told Joshua , "Be strong and courageous! 00 not 

tremble or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Josh. 1 :9) God promises you everything , so do not turn from 

Him over anyth ing . 00 not speak to God in an attitude of self­

righteousness , or as if you are smarter than Him . Joshua had become 

problem conscious instead of power conscious. In spite of God ’s 

bless ings and promises , he focused on defeat. Pa 비 tells us 

"Brethren , 1 do not regard myself as having laid hold of it yet; but one 

thing 1 do :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 hat 

lies ahead , 1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 "(Phil . 3 :13-14) Forget defeat and expect 

victory! 

We must stop worrying about public opinion . Joshua advised God to 

consider what the enemy would think concerning His actions , “ O 

Lord , what can 1 say since Israel has turned their back before their 

enemies? For the Canaanites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will 

hear of it , and they will surround us and cut off our name from the 

earth . And what will You do for Your great name?"(vv. 8-9) He was 

basically telling God that he thought He made a mistake . He was 

afraid of what others would think, and of what they would do . Please 

do not think about public opinion in your walk toward heaven. God will 

take care of you , so why should you be discouraged? The problem is 

your faith . You think you are so smart but you do not have faith . God 

takes care of His own reputation . He will lift up His people when they 

are down . He has brought victory to many defeated ones . 

God told Joshua , “ Rise Up! "(v. 1 이 He wanted Joshua to lead His 

people to victory. We can rise up from defeat because we have a 

resurrected victory in our Savior Jesus Christ. His victory is ours , so 

we must rise and serve. 1 Corinthians 15:57&58 say, “ but thank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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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음주일 셜교 l 

빌어나라 

떼여호수야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옆드려 머리에 티꿀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았다가 … (9)가나안 샤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려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라니 

주의 크신 이륨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10)여호와께서 여호수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옆드렸는냐 (여호수아 7:6""-'10)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 

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 

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 

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 

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7~9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는 타당하게 들립니 

다. 그러나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이 기도에는 자기부인은 없고 원망만 기득합 

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비난의 회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공 

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종으로 태어났으며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 

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그를 세워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했고(민 

13:16)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게 했습니다.(출 17:9) 여호수아는 하나 

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그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민 

27:18~23)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 

다. (신 31:7 ; 수 1:1~2) 그리고 여호수아는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꿀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녔고(수 3: 17),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 

니다. (수 6:20)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보냈던 지들이 패하여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C수 7:5)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 

운 기적들을 경험한 뒤에 아주 사소한 일이 잘못되자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은 이 대답을 통해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가르쳐주십니다. 

의심을버리고일어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 

나님께 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고 반문하지 말았어야 했습 

니다. 얼핏 들으면 그의 질문은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 

서 실수하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 

자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일이 잘못되자마자 돌아서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 

를 보내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 

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먹이셨 

으며， 사십 년이 넘도록 광야 한가운데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 

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꿀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녔으 

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 주위를 행진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할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특별한상 

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 

해 지금 여기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이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님께 부당하다는 식의 질문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 

기 때문입니다. 

갱생관옥사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일어나라 

우리는 적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승리가 아닌 

패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도했습니다. 작은 실패를 겪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려 하신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요단 저편에서 살 

게 하셨다면 모든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하나님을신뢰하며그분을찬양해야합니다 우리가받은모든축복과하 

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 

12:3)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 

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0)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옴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다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수 1:9)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 

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에게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 

의 능력보다 현실의 문제를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비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잡은줄로 여기지 아니하고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 

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훗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 

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 13~14) 실패는 잊어버리고 

승리를기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일어나라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적들 

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 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 

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8~9절)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 

동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 

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스스로는 영리하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사실은믿음이 없는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은하나님 자신이 지 

커십니다. 하나님은자신의 백성들이 넘어질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 

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10절) 하나님은 여호수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 

어나서 더욱 힘써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57~58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 

므로 내 사랑판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지들이 되라이는너희수고가주안에서 헛되지 않은줄을앓이니라”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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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좀꾀 승리 

능력의 복음 

복음은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 

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 

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살전 

1:5)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들어가 

-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했는가? 복음을 통해 

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사실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눌한 말로 복음을 전할 뿐이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꿀 

어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짧은 말을 통해서도 수많은 영흔 

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 

다.C롬 1:16) 

추만흥현 저1957호 

변화시긋|는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 

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틀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섭기며"(살전 1:9)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 그 복음은 우리의 죄를 끊고， 우상을 부서 

뜨리며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행 17:30) 이 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게 하신다. (살전 5:23)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할참된 변화이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버려진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 

들이 되어야 한다.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들고 잃어버린 영흔들을찾아가는사람이 되는 것 ! 이것이 우 

리에게 필요한 변화이다. 

증겨되어지는 복음 

이 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 

들 안에 있는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이다.c살전 1:8) 바울과 실 

라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은 감추어둘 수 없는 것， 반드시 증거되 

어지는 복음이었다. 세상이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은 더 

큰 능력으로 증거되어진다. (행 4:29~31)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변화 

된 사람들은 마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처럼 복음의 도구가 되어 어 

디서든 복음을 증거한다.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의 아름다웅을 노래하였 

다. (사 52:7) 

소망의복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가난과 질병 ， 전쟁과 기근， 착취와 억 

압으로 가득할 뿐이다.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다. 

그런데도 믿는 신자들 가운떼 어떤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축복과 명예와 성 

공의 종이 되어 산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참된 소망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소망이요 참 생명의 길이 

다. (살전 1:6,10, 5:9) 

복음! 이에 비교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단언하건대 우주만물과 

비교해도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죄인들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이다. 은총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복음을 믿고 온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자. 

아멘. ‘ 

1 6교구는 중구， 종로 

구， 용산구 지역을 중 

심으로 274세대 595명 
."도와 말씀의 씨 gfA로 세워1f는 1 6 .iíl구 

자기 목숨을많은사람 

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니라" (마 20:28 )고 예 

의 성도들이 7지역과 ‘ 수님이 말씀하시고 실 

27개의 구역， 7개의 전 - 천하신 것처럼 오히려 

도회로 구성되어 기도함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을 흔t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6교구는 나이 많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먼저 섬김을 실천하고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려 

믿음이 살아있는 교구로 거듭나기 위해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힘쓰 고 노력하고 있어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 (히 11 : 6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와 말씀의 씨앗으로 믿음에 굳게 서가는 

희가 이것을 행효뜩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받후 1:10) 믿음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찬양집회가 끝난 후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 

기도와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회개하는 시죠띨 갖고 있습 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구식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요k게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교구라고 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서로 잘 알지 못하던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ζ띨 통해 알0까며 믿음의 교제를 나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누고 있습니다. 에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거듭나는 교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특별히 지역의 특성상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교구 구성원의 대다수를 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이루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되고‘’(살후 3:1) 석영식(장로， 1 6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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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 예비하신 섭리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꼭 만 

나야 할 영흔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아주 외지고 인적도 없는 곳에 숨겨 

져 있던 고아원을 방문하게 하신 일은 정말 저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 

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밍고 선교지로 이동 중 고장난 차량 

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113명의 고아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영흔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는 저희 팀원들을 여러 달 전부터 훈련받게 하시고 바로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게 하셔서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고장난 차량 

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다른 차량의 도움으로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고 

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 얼마나 절묘한 만남입니까 1 복음을 순수 

하게 영접하는 어린이부터 보모의 역할을 하는 어른들까지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 

시는 영흔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 모두는 이 고아원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단기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죄로 가득한 나를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하시고 천국백성 삼 

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크신 뜻인 선교의 도구로 써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선교기 

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예비하신 자들을 만 

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감사히 받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정 

말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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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익(집사， 23교구) 

선교의 AI작과 끝은 성령납I 

십자가가 내 옆에 놓여 있었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것인가 옆으로 비 

켜갈 것인가? 나의 선교는 처음부터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교 

구에서 선교에 대한 말이 나왔을 때부터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로 고 

민하고 있을 때부터 성령님은 나를 이끄셨다. 훈련을 받는 동안 숱한 시힘들이 많았 

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한 오른 손으로 나를 선교지로 인도하셨다. 흔히 세상 사 

람들은 목표를 이루면서 말할 때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다. 그러나 우리는 단연코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100%의 은혜와 세상 사람들이 도 

저히 알 수 없는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는 것을 선교지에서 분명히 체험하였다. 

선교지의 모든 것은 정말 생소했기에 처음에는 앞 길이 막막할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여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낡은 버스를 타고 험한 길을 가면서도 즐거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두 소년이 전도지 

와 책받침을 받고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는 읽어보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복음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소년이 

틀림없이 주님이 예비해주신 영혼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흔뻐l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뀌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정미 (집사， 24교구) 

이번 주에 출발띠는 선교팀 (l 개 텀) 

박성명 

기 간 EI ^f 
t:I ζ3 

9월 3일(월) - 9월 11 일(화) 

1일차 / 파송예배를 드린 후에 버스에 올랐다. 많은 분들의 환송을 뒤로 한 채，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에 해당국의 공흔때l 도착하 

였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2일차 / 선교지로 이동하는 날이다. 좌우에 넓은 펌원에는 추수할 농ξ멸이 없고 멀리는 민둥산뿐이어서 이곳이 메마르고 영혼의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참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곳이 광야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선교지에 기도로 준비하며 달려온 우리들에게 예비된 영혼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과 전도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3일차 / 이제 본격적인 사역 날이다. 어제는 그나마 움푹움푹 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포장도로를 달려왔는데， 오늘부터 가는 외 

진 농촌마을 길은 비포장도로라 뒤뚱뒤뚱 한시도 평탄한 곳이 없다. 마을로 가는 길에는 다리가 없어 강을 건널 때는 차 

시동이 꺼질 듯 불안한 정도로 교통사정이 열악했다. 현지에서 만난 그들은 순한 어린 양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 

이는 순수한 영흔들이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번화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동물우리에 냄새가 가득하고 너무나도 낙후 

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더럽고 추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라고 
보내셨고， 그 속에서도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간직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성도들과 기도 후 

원자들의 기도소리가 우리 마음 속에 들려온다. 

4일차 / 어제보다 더욱 무더운 찜통날씨이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메마른 펑원에서 사역하는 우리들은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 의 

지할 수밖에 없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길거리에 모여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찬양을 가르쳐준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천국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5일차 /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진 마을에저 우리를 기다리는 영흔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 

오니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제 본 교회에서는 금요찬양집회가 시작될 시간이다.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또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하고 

주께서 새 힘 주실 것이니， 남은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f엔 

6일차 /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만나 말씀을 전하니 “아멘하며 받아들인다. 얼굴은 비록 주름으로 가득하지만， 나이에 비례해서 

묻어있을 법한 세상에 속한 옥심이나 때묻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아주 평화로운 얼굴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호기심 

어린 모습이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겹손한 모습이다. “하나님 아버지 ! 제가 손잡은 이 할아버지가 천 

국에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세요하며 우리말로 기도를 드렸다. 

7일차 / 현지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후 오후 사역을 나갔다. 여느 때처럼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쳐준다. 몇 번씩 찬양을 가르쳐주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찬양을 한다. 축호전도에서 만난 나이 드신 부부는 방으로 들 

어가서 의자를 내다가 마당에 펴주면서 우리에게 앉으라고 하시고 이름 모를 과자도 내주신다. 말씀을 전해주니 ， 그저 행 

복한 표정이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평강과 사랑이 나타남을 증거하신다. 

8일차 / 오늘 오전 사역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니 아쉬운 마음이다. 도착한 어느 마을 중앙에는 물통을 싣고서 물을 

길러 나오는 사료될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냐고 싶어 분주하다. 오후에는 해당국 공항으로 가서 자정이 넘어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다. 이제 말씀을 받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남아 있고， 열매는 오직 주님께서 거두실 것이다. 

안연식 (집사， 18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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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의 생명줄r 예수납 

고301 되어서 힘들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었다. 처음 

3학년이 됐을 때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흔뻐l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겨 

울수련회를 통하여 그런 어려움들을 이져낼 수 있었다， 어떻게 시작해 

야 하며 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수련 

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이어가며 공부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들이 힘들 때마다 힘을 주고 

또 확신을 주었다. 하루 하루 말씀과 함께 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힘 

도 되고 어려움도 잊을 수 있었다. 공부하기 전에 짧은 말씀묵상이 어 

려운 공부를 쉽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찾 

지 않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집중도 잘 되지 않고 힘들기만 했 

다. 주님과 함께 함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와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친 한 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셨다.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놓으려 해도 주님이 

놓지 않으셔서 붙잡혀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 

고3이 힘들다는 것은 공부만이 힘들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고3이 되고나서 알게 되었다. 공부가 물론 가장 힘들지만 그 힘든 것 

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지만 오르지 않는 성적에서 오는 좌절감， .혼자 있어서 오는 

외로움， 늘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지루함 등등 고3이라는 시기가 힘들 

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겨낼 유 

일한 힘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힘들 때， 기뿔 때， 어 

려울 때， 답답할 때마다 느껄 수 있다. 내가 잡은 예수님의 손이 틀리 

지 않고 잘하고 있음을 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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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릉과 U늄 

、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서가 없어서 무척 어렵게만 생각했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거부하는 사료띨의 반응에 따라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내가 단기선교를 몇 차례 다여온 

후， 이제는 두렵고 떨리며 실수하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 가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해야겠다는 각오가 

새롭고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매우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충현전도대 예배 

를 마치고 대원들과 전도지를 들고 교회주변 전도를 나가는 걸음은 기뻐 뛰며 나간다는 말이 딱 맞을 정 

도로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혼을 만날까?’ 라는 기대 아래， 강력히 거부하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에 나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주 

변 전도를 교회 주변 지역의 전도로만 생각하였으나， 내 친구， 내 친척， 사무실 직원， 길가는 사람， 나와 부 

딪히는 모든 이들과 대화할 시간만 주어진다면 성령님은 저에게 입을 열어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마다 단기선교 때 배우고 익혔던 간단하고 체계적인 전도문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하는 숫자에 비하여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고 단기선교를 세 차례나 나 

간 사람도 있었지만， 새가족 훈련까지 받았으나 나오지 않는 사람， 정지기 훈련 때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 주일 날 역삼역에서 오겠다고 ι딱하여 놓고 바람 맞춘 사람， 본인은 안 나오면서 주변 사람을 보내 

준 사람，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 시 전도 하였는데 몇 주 나오고 성경통신 하겠다고 한 후 나오지 않는 

사람， 전화를 하면 내 번호인지 알고 아예 받지 않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부족하고 죄 많은 Ã}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 믿음과 작으나마 시죠멸 투자할 수 있 

게 하여 주시고， 전할 때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셔 

서 부족한 저를 만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주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시어 시간과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으로 꼭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 그래서 주님 !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복음을 전하며 태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기부인도 잘 못하는 저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 

히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영희 (집사， 14교구) 

교구환양올준비하며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 

앙생홀L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저에게 주님은 마리 

아전도회 회장과 구역장의 직분을 한꺼번에 맡겨주셨습니 

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갑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나에게 고난이 시 

작되었습니다. 금요찬양집회， 수요예배， 구역장 영성훈련， 주 

일 교구모임 등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저에 

게는 직분자로서 당연히 기쁨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때문에 예배와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도 나의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예 

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모태신S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저의 믿음이 ιh해지고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 

다. 지금까지 건강하기만 하던 몸이 한 달 동안 하혈을 하게 되면서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 

습니다. 금요찬양집회에서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 

다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은 밍음이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나를 꼭 붙들어 주셨습니 

다. 나의 귀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금요찬양집회 때 부르는 찬양가사 하나 

하나가 마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요k게서도， 차 요써l서도 찬양을 듣고 부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 

니다. 물론 저의 원인 모를 병이 치료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완악한 마음이 말씀과 찬양으로 젖어 있을 때， 16교구 찬양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구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편이라 처음 교구 찬양연습이 시작되었을 때는 찬S때 힘이 없고， 자꾸 느려지 

기만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힘이 없는 찬g때l 너무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 

도하며 계속 된 찬양연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양연습이 진행될수록 찬뼈 

힘이 들어가고 찬S때 은혜가 넘치는 것을 온 교구식구가 한 마읍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한 말씀， 한 말씀이 나 자신을 가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 우리 교구 석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찬~하게 하소서. 

찬양을 통해 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 주님 온 교구식구들이 주님께서 나의 이름 불러 주실 때 

에 큰 소리로 대답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 온 교구식구들이 그 날을 기다리며 전도하고 또 전 

도하게 하소서 아벤. 

조영미(집사，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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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3:1- 6) 

그라스도의 교획를 J.f/우라 

사데교회 예쑤납 l ål 
0' 

새，，.촉양육부 8웰 수료차 

이낄 세상을 

죽었거나 죽어가는 교회， 다시 말해 전혀 생명이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깨 과거 

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명성에 갇혀 생명이 말라 버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데교 

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사데는 오래 전부터 양털 염색과 보석 산업이 발달한 부자 도 

시였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사데교회는 자연히 부유한 도시가 지니는 사치와 향르L이라는 

퇴폐의 분위기에 펀승하여 심각한 세속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온갖 우&웅배에 빠져 

크나큰 영적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 

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0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 
으나 그들의 삶과 행위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2절) 

이와 같이 경건의 모S띈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사 

도 야고보는 “영흔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고 책망하였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 입술의 고백만이 존재하는 믿음은 사람 

으로 말하면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같은 살았으나 죽은 믿음에서 벗 

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신앙을 죽어버리게 한 온갖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3절 ) 회개란 죄로 인해 죽어버린 신g띨 회복하는 열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며(녹 15:7,10), 아무리 크 

고 무거운 범죄라 할지라도 용서와 사죄의 은종을 베풀어주시고(사 55: 7), 죽었던 심령 

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행 2:28) 

’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교외생왈을 하며 마음이 떤애졌습니 
다. 더욱 추님만 멈도록 하겠습니다 . ( 01장의 ) 

’ 모든 사람들을 사랑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생왈을 하며 생각이 바뀌니 마음도 
바뀌고 앵동도 바뀌었으며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 ( 깅액수 j 

’ 고모님의 선도로 교외에 오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 

시고 우리를 구원애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생왈을 하며 구원의 짝신을 가지고 주님을 알 

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즙 더 마음의 영안을 얻었습니다 . (01'옆 ) 

그 다음으로는 처음 전해 받은 순수한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3절) 하나님과의 관계 

를 회복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 자신의 자존심이나 옥심， 혹은 부패한 생각으로 왜독되어 

버린 신앙， 죽어버린 믿음을 고집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주께서 허락 

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그 

분의 말씀맨l 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이 아니요 오직 내 요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라’(갈 2:20) 오직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요빼서 살기를 원합니다. 

’ 남떤의 선도로 냐오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전능아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디다 . 교외생 

왈을 통해 마음의 명안을 얻고 성격이 차분애졌습니다 . ( 7J은경 l 

’ 그냥 스스로 교외에 나가고 싶어 오게 되었습니다 . 신앙생왈을 하며 집안에 영얀이 왔고 

제 자신이 긍정적이며 성격이 차분해졌습니다 . (강상잉 j 

’ 저는 선추교에서 개증을 아였습니다 . 예수님은 삼 좀으신 분입니다 . 신앙생왈을 통OH 큐 

직적인 생활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절제된 생왈을 하게 되었승니다 . (투기 0) ) 

’ 예수님은 사랑， 능력 ， 거룩，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신앙생왈을 통해 사랑의 교제 

를 냐누고 명안해 져서 좋습니다. (우맑/) 

조|종절(목사， 21교구) ’ 중연교외 근처로 이사오연서 냐오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나를 구원OH주신 하냐님이십 

니다 신앙생왈을 통해 마음의 명안과 좋은 분들과의 만남이 있고 생왈의 많은 연와가 있 

었습니다 ffl영수) 

’ 사존영님의 소개로 신앙생왈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아신 분잉니다 신앙생왈을 하며 주일에 말씀을 들으려 교외에 오는 것이 즐거워셨고 

부지련해 졌으며 모든 일에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 (박미정 l 

’ 영온의 구원을 받기위해 교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 

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l남과 고통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 신앙생왈을 하며 세상 

의 욕심과 욕망의 무거운 집을 내려농고 주님을 생각아며 주일을 지키며 명얀을 얻었습니 

다 이제 세삿이 01틀어도 이겨냐가 수 이느 인이 셋겨스니다 . (기엿시 l ) 口 드 2 I M L.. 0 • OM t::I •• • • 00 

’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잉니다 신 
앙생왈을 하며 세상이 즐겁고 추님이 암께 하십에 늘 앵복앙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며 새로운 삶으로 변확되어 기뽑니다 . ( 김영선 j 
φ 새가족을완영압니다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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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철(24) 

장응숙(2 1 ) 

장응숙(2 1 ) 

소속부서 

유년부 

외선부 

소년부 

정년 1부 

외선부 

외선부 

외선부 

외선부 

외선부 

교구 

M 

g 

3 

M 

% 

%
ω
 야ω
 야ω
 야ω
 

성명 

김희증 

박민수 

최수영 

승재혁 

나라 

진대 

베갈마 

나라 

박하늘 

번호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인도자 

이성숙(17) 

김선자(18) 

김선자(18) 

입지혜(9) 

오정려1 ( 1 ) 

김광권(1 9) 

엄성광(4) 

소속부서 

징년2부 

청년2부 

소년부 

정년 1부 

청년 1부 

장년2부 

장년2부 

청년2부 

청년2부 

유치부 

교구 

7 

1 

1 

i 

c
‘ 
”.‘ 

, 
‘ 

•
’ 

”
4 

。
ι

cL 

‘, 
ν
t
 
4
ι
 rt 

,, 

성 영 

이운자 

김옥복 

앙지은 

이태원 

주문찬 

박재식 

박토정 

강신영 

최지은 

김서연 

번호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 어머님의 권유로 종연교외에 냐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앙상 부족안 저에게 은혀|와 사 

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십자가의 부왈로 복음을 전하게 아십니다 . 신앙생왈을 통해 말씀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앵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재j 

’ 동생의 인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왈을 

통해 마음이 떤안。뱃교 주일을 성수하며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앙미옥 

’ 교외근처로 이사오연서 웅연교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 

원자 이십니다 . 교외생왈을 통해 말씀의 종만과 멈음으로 강건아게 되었습니다 . 겸손하게 

주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 안상큐 / 
박윤석(9) 김정연(6) 

김정연(6) 

* 증언교회의 안 기즉이 되기를 원ôl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즉 등록실로 오J.I기 111랍니다. * 
(편집국) 



별 세 

1 장세흔 성도(전영옥 은퇴권사의 남펀 ， 5교구 대치5구역) 

1 8월 25일 별세 ， 8월 27일 장례 
2 박관배 성도(황순정 은퇴권사의 남펀 ， 10교구 수택구역) 

1 8월 25일 별세 ， 8월 27일 장례 
3 신범조 성도(김순육 성도의 남편， 16교구 보광구역) / 8월 

26일 별세 ， 8월 28일 장혜 

4 김창래 은퇴목사(김호영 성도의 부친， 신성애 집사의 시 
부 ， 21교구 김포l구역)/ 8월 29일 별세 ， 8월 31 일 장려1 

결 혼 

1 정태승 군(정무준 씨 이찬혜 씨의 아들)과 소경숙 양 
(김화순 권사의 딸， 2교구) 1 8일(토) 오후 1시， 상제라 

제워1딩훌 1층 
2 나승대 군(나상인 성도 배귀녀 권사의 아들， 8교구) 
과 고창숙 앙(고본엽 씨 김분혜 집사의 딸) 1 8일(토) 

오후 1시 ， 강동웨딩문화센터 3층루비흘 

2008년 때1 차 α~TC 훌현 
(교롤과형 : 3추간 징소 : 감l리흩) 

.CMTC 션a톨톨 

τ~ I 9월 2일(오늘) 
18:10""19:10 1 제1강 선교와 자기부인 

19:10""19:30 1 쩨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9월 9일(다옴 주일) 

18:10""19:00 1 제3강 종교켠역별 사례， 선교지 연구시례 

19:00""19:30 1 째4강 선교 영성 기도회 

.수강신정 오후 3시부터 갈릴리흩 일구뼈서 칩수 

.CMTC 획무훌톨 ’ 9월 22일(토)， 09:00""12:00 

훌력 교회추변헌도 
일 시 . 여전도회 9월 12일(수)， 1부 예배 후 

남전도회 9월 15일(토) 오후 2시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닝전도회 1지회0，5， 9， 13， 17， 21교구)-301호 

2지회(2，6， 10， 14， 18， 22교구)-307호 

3지회(3，7， 11 ， 15 ， 19 ， 23교구)-40 1호 

4지회(4 ，8， 12 ， 16，20，24교구)-407호 

• 안수집사회 연앙월례회 
.5교구영성흘련 

• 권샤회 1 ， 2지회 월혜회 
.잔앙위원회언신예배 

.9교구엉성훈련 

• 고등부 “코미노니아 밤 ” 

• 정년1부 초정 전도집회 

.9교구종동원주일 

.11교구충동원쭈일 

.11교구엉성흘린 

.1I11교육위 새생명 초징 전도주일 

.2007년도 후반기 수화교실 

• 음영실 자막 몽사자 모집 

주민흥헌 

교피쇼석 

일 시 9월 3일(월) 새벽기도회 후 징 소 갈릴리홀 

일 시 9월 4일(회) 저녁 7시~10시 장 소 베다니흘 

일 시 9월 5일(수) 1부 예배 후 장 소 ‘ 갈렬리흘 

일 시 :9월 5일(수) 수요2부 예배 장 소 ; 본 당 

일 시 :9월 6일(목) 10:30~16:30 장 소 충현기도원 

일 시 :9월 8일(토) 오후 4시 30분 장 소 ’ 복지관 지하2층 

일 시 ’ 9월 8일(토) 오후 5시 30분 장 소 ’ 저12.교육관 ‘4층 

일시 9월 9일(주웰 

일시 9월 9일(주일) 

일 시 :9월 13일(목) 

장 소 제1교육관 407.호 

장 소 저11교육관 501호 

장소 .충현기도원 

일 시 ‘ 9월 16일(주일) 주 제 믿음의 승리(수 6깅0，21) 

일 시 9월 9일~12월 9일 매주일 오후 3시 10분~4시 30분 

장소 저12.교육관 1층 

자 격 세례교인， 연령제한 없음 문 의 ; 음영실(내선 2.24) 

• 동서올노회 쩌172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징서톨 ijl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흩 서류 

@ 목사고시 정원(강도시링 목사 고새l 응시하펴 ôl는 ，'1림)@ 장로끄시 정원 @ 깅도시 인허 및 고시 정원 
@ 전도시 고시 정원 @ 목사 후보생 고시 정원총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혁때학원 입시 지원재 

@ 신학 계속 추천 정웬층신대학교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제훌 기간 2007년 9월 11일(회M월 16웹주웰 접수 및 문의 · 시무국 행정과 (n 552-8200, #때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특안 

흩연복지관 알똘잠터 

십자가의 복음으로 견고해진 충현복지관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뜰장터를 개최합니다 의류 및 생활띨수 

품을 저럼한 가격으로 구매함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I()~인복지에 침여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관의 학부팩 주관으로 열리는 일뜰장터에 모든 성도들님의 적극적인 상여를 바랍니다 

일 시 . 때떤 9월 5일(수) 12:~17:00 

장 소 충현복;q관 옆 주;i;f징과 (구)역삼따출소 

판매풍목 의류， 생활용품 및 읍회， 쿠캐쟁H인 제작) 

비즈액세서리(ε빼인 제직j 등 

먹 거 리 간단한 먹거래저12교육관 1층 코01노LI아홀)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보 .., 
;(1 
관 

~12교육관 1층 
(코이노UOf흘) 

교회징문경비실 

제957호 

￠짧 충흰 7품으l 창 
띠 ‘패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 : 18)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충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제워 
나가는 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밍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 
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 
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 
함을주소서. 

a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행 
되며 ，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새 와 ‘보내 
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딩 1 . 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통 일대의 
모든 영흔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 
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 
소서. 

a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문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 
듭나보혈의 복음을전하는증인 되게 하소서 . 

g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통산 · 복지)과 충현복지 
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 
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3 (월 4 (화 5 (수 6 (목 7 (금 8 (토 9 (주일) 
[2007 넌 후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안내] 

설교자/기 도자 l 윤수일/김단용 | 탁정헌/정찬용 | 전성원/이준식 | 김철규/김기홍 | 양태선/박재현 | 유성택/윤인숙 | 탁정헌/김정운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 9월 12일 -11월 28일 (12주간) 
설 쿄 본 문 | 사 1:10- 20 Af 1:21-31 Af 2:1 - 11 Af 2:12-22 Af 3:1- 12 시 3: 13-26 Af 4:1-6 

오후반2∞-4.-aJ 훌OK굽기에 LIEI난예수그리스도(께1교육관:rJ7.회 

사무웰서에 LfEl난여|수그리스도(저ifl교육관407.회 

DI7벅음에Lε빠여다그ê.1스도(저ifl교육관%정 

저녁반83J - l0:C0 로마서에 LfE반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회 

예배담당 안내 (9/5 - 9 / 9)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9/ 5 수요 l 사도행전 선교 (행 1:6- 11) 여국근 목사 이성진 박성남 

9/ 5 수요 1 1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 9:9- 13) 윤수일 목사 장 훈 이계인 

9η 금요찬양 양재웅목사 안창덕 

9/9 주일 l 일어나라 (수 7:6-10) 최성규 목사 최강전 이창호 

9/9 주일 1 1 일어나라 (수 7:6-10) 김성관 목사 윤수일 조종환 

9/ 9 주일 m 일어나라 (수 7:6- 10) 김성관 목사 여국근 김은철 

9/ 9 주일 IV 일어나라 (수 7:6-10) 김준회 목사 하종철 항철주 

9/ 9 주일 v 일어나라 (수 7:6-10) 김철규 목사 유현철 김단용 

9/9 주일찬양 견고한 교회 (골 1:9-14) 장 훈 목사 최성득 이종석 

찬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호산나 찬양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실로암 찬양대) 

예루살렘찬양대 / 충현장로중창단 /소프라노정정희 

〈예배 전찬앙〉 

시온의 영팡이 빛나는 아침 외 / 피아노 트리오(바이용린 임지회 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외 / 피아노 트리오(바이용린 임지회 외) 

생불과 같은 보혈은 외 / 테너 조정민(아엔찬양대 송료이스트) 

시온성과 같은 교회 외 / 여성중창(엔앵 찬양대 승리스츠) 

엄마누엘 실로암 연합찬양대 오케스트라 

교사양성부 매주일오후 3.-aJ -4:3J 

교육기간 9월9일 -11월 25일(12점) 

ε암 저1 1교원!301호 

잔않H원양성부 매주일오후3:1.XJ - 4::rJ 

교육기간 ‘ 9월9일 - 11월 25일(12주간) 

E압’베디니흘 

퍼육흔련원학상모짙{}，정서기교육국에비치되어gl습니다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 칩회 안내 ( 짧 031 -766-5425) 
[ 섬·기·는· 분 · 틀 l 

구분 시 간 
I 오전 7: 00 

II 오전 9:00 

m 오전 11 :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 :00 11 저녁 7:30 

금요찬앙집회 저녁 7 :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J 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 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l 
청년 1 부 (토)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l 

장소 집회 ! 시간 | 차량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됨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neαlS trans녀tlOflS In 티때 sh， Chinese, Ja뼈n쨌 

and S~n 녀nguage are avai뻐bIe at the 많ven 0' clock 
W이해ip 않M∞， 때 sri 냐n때n， Chine않， Mor맹olian ， 

Russian. Hindi and 1때αg때1 are 허50 availabIe at tI1e 
One 0' clock Worship senκe. 

구 분 시 간 장 -끼L‘ 

청년 2 부 오후 12: 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 부 오후 12:30 지111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l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 15 갈릴리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총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이}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l 교육관 1 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훌 

. 우|입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남선우 박어바인디기부 류 13병교구희 선 여교국위원근회 안 15.창교구덕 정대진학부호 
제1교구위원징 딩회서기 A템부징 예배위원징 에H메부징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김3익교구환 장 4교구 훈 임현덕 이7희교구식 최2종1교구철 
충현기도원김 깅Af위원 빼뻐{원 선교위원징 재정위원장 

8교구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하종철 안치원 정Z충교구신 양 펀재집국웅 이 18성교구진 
진앙위원징 세2교구위원징 행정위원징 기획위원 봉A~원 

5교구 2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최24성교구규 이 1재교구영 이경준 김준회 윤수일 
16.교구 9교구 10교구 

딩회예기 예배위원 동산부징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황진섭 새 유가즉재앙진육부 강병구 신 전교위성특원 김철규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20.교구 11교구 부지도 칭년1부 

예배위원 때배위원 1낌구징 14.교구징 뻐~~원 이용진 양태선 유17성교구택 유 19.현교구철 탁 고정등부헌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영옥 12교구 

실로잉진S때징 11교구징 g밴 1부징 깅시위원정 옹A써원징 김완수 최6성교구득 최23.강교구전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14교구 

제1교육위원징 쟁E때부징 예배위원 기도원관리부징 A녕영신부징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l 여전도사 
19교구징 9교구정 21교:댐 20교구집 7교구징 융인숙 김연식 홍1 7.순교구애 이5옥교구주 김 6말교구자 
강철형 김영은 이달육 장철환 김숭곤 11교구 16.교구 

전도위원징 기획위원 영이부징 중등3부징 탁이부집 김정교구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l.ii!-i' 20.교구 8교구 10교구 14교구 

17교구장 기획위원 쩨2교육위원정 4교램 건철{원징 김정희 이복순A 류대진학부회 한 23성교구임 임태주 

김호딘극 김중선 임창식 검은철 진학래 
18교구 21교구 15.교구 

유년부징 칭년2부정 잉0뉴엘옆때징 찌징위원 24교구장 강양영교구미 옥미자 이복순B 강호숙 전19.영교구희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9교구 4교구 2교구 

1교구징 째징위원 10교구정 뚫1부싱 16교구정 이7혜교구숙 황 13순교구란 김 24정교구운 
구재완 송두섭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3교구정 8교구징 예배위원 제3교육위원징 유제부징 
l 찬양감독 강임구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염복섭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Il교구징 6교구정 신교위원 2교구정 기브리뱉엠징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 전임독칭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t5.교구징 외신부징 5교구집 18.교구정 · 선교사송요한 


